
주일오후 가정예배 순서지
-일 시 : 2022년 3월 27일 오후 2시 30분
-장 소 : 가족들과 함께 정해진 장소 
l 묵상기도 / 각  자
l 기    원 / 인도자
l 신앙고백 / 사도신경
l 경배찬송 / 새292장(통415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l 기    도 / 가족 중에서
l 성경봉독 / “출 26:30-37”(구약p.122) / 가족 중에서
l 말    씀 / “성소의 휘장”/인도자

 성막에는 두 개의 휘장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성막으로 들어가는 입구의 역할을 하
는 외부의 휘장이며, 또 하나는 성소와 법궤가 안치되어 있는 지성소 사이를 구별하
는 내부의 휘장입니다. 이렇듯 성막은 휘장에 의해 안뜰과 성소 그리고 지성소의 세 
부분으로 나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막의 기본적 의미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
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성막은 그러한 거룩으로 들어갈 수 있
는 유일의 문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러한 휘장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이며 그러한 방법을 휘장은 무엇이라 말하는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
다.

 1. 휘장은 구원으로 들어가는 생명의 문입니다.
  성소의 휘장은 죄인으로부터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리우는 것이었습니다. 지성소는 
이스라엘의 대표자 대제사장이 일 년에 한 번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대표하여 하나
님께 제사 드리기 위하여 나아가는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은 
죄 사함 받으러 들어가는 문이요,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휘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고 대제사장
만 들어갈 수 있었던 거룩한 곳을 모든 사람이 바라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러므로 그리스도는 성소의 휘장이었으며 그의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직접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그 문을 젖히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며 그분과 아름다운 교제에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붙드시고 믿음으로 그분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될 것이며 생명의 축복에 거할 것입니다. 

 2. 휘장은 기도 가운데 들어가는 문입니다.
  휘장을 젖히고 성소로 들어가면 곧바로 금 향단을 접하게 됩니다. 금 향단은 성도
들의 기도를 의미하는데, 이 향단은 꺼지지 않고 항상 피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이 성소 안에 들어가면 언제나 향긋한 향 내음에 접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언제나 성령님의 도고 기도를 힘입게 되며 그러한 상태
에서 드리는 우리의 기도는 주께 상달되는 복된 기도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
리의 욕심을 위해 정욕에 따라 기도할 것이 아니라, 먼저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성령께서 대신 간구해 주시는 기도를 하여 주님의 뜻을 이
루며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기쁨과 축복이 되는 복된 기도가 되도록 합시
다. 
  3. 휘장은 영원한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휘장 안에는 언제나 꺼지지 않고 빛을 발하는 촛대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안
은 언제나 밝은 빛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평안함과 안락함이 넘쳐 흘렀습니다. 이처
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문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주님의 밝은 빛 가운데 처하게 될 
것이며 그의 풍성하신 은혜와 능력으로 평안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휘장 안의 불빛이 언제나 꺼지지 않고 환하게 타올랐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거하
는 우리의 복된 생활 역시 때로는 환란과 핍박이 닥친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그
리스도의 보호 아래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4. 휘장은 생명의 떡을 얻는 곳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휘장 안에는 분향단과 촛대와 더불어 제사장이 먹을 떡이 진설되어 있었습니다. 이 
떡은 일반인은 먹을 수 없었고 오직 성소 안으로 들어온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었습
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분께서 허락하시는 영원한 생명의 
떡을 얻게 되어 결코 굶주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마른 자 있습니까? 굶주린 자 
있습니까? 그리스도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가 먹을 생명의 떡이며, 우리
가 마실 영생하는 생수입니다. 그리스도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양의 문입니다. 하나
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의 문입니다. 

 영원한 빛으로 인도하시는 빛의 문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양식을 얻게 하는 생명의 
문입니다. 이러한 문이 구약에서는 두꺼운 휘장으로 막혀 있었으나 그리스도의 보혈
로써 환히 열렸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을 믿고 그 문으로 나가
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믿음으로 그 문 안에 들어간다면 우리에게는 환한 빛의 
세계, 평안의 세계, 그리고 구원의 축복과 영생의 떡을 얻는 복된 길로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저하지 맙시다. 망설이지도 맙시다. 우리 앞에 활짝 열린 
구원의 문, 축복의 문으로 들어갑시다. 그 문 뒤에는 영원한 축복과 안식의 세계, 사
랑이 충만한 기쁨의 세계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l 기    도 / 가족 중에서   
l 파송찬송 / 새295장(통417) 큰 죄에 빠진 나를
l 주기도문 / 다같이

*광고 : 
 1. 금주 수요일(3월 30일) 저녁 예배는 본당에서 구역연합예배로 드려집니다.
 2. 교우들의 건강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빠른 종식과 수고하는 의료진과 봉사자  
    들과 모든 공무원을 위해, 그리고 학생의 정상적인 등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3.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소독 등의 생활화와 많은 사람과의 접촉 및 모임       
   자제에 힘쓰며, 3월에도 거리 두기 삶을 잘 실천하여 건강하도록 기도합니다.  


